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최고위원 후보들에게도 충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주십시오.
 

이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당대표 후보 8명, 최고위원 후보 17명이 출마하여 어느 

때보다 참여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저희 최고위원 후보자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개혁과 

발전을 위하여 뜻을 모으고 출사표를 냈습니다.

 

아쉽게도 최고위원 후보자에게 마련된 토론의 기회가 충분치 않아 이 자리에 서게 되

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 37조에는

첫째, 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토론회의 개최 횟

수, 토론회의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둘째, 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기관 등이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주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당대표 후보는 본경선이 시작되면 전국을 순회하며 11회의 합동토론회

를 진행합니다. 그에 반해 최고위원 후보는 150분 간 1회의 합동토론회만을 진행합니

다. 본경선에 참여하는 8명의 후보자에게 각각 20분도 채 되지 않는 발언 시간이 주어

지는 것입니다. 

합동토론회는 후보자들이 자신의 철학, 가치, 비전, 공약을 중심으로 다른 후보들과 치

열하게 의견을 나누는 공론의 장입니다. 

한 표를 행사해야 하는 당원분들과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최고위원 역시 당대표와 함께 우리 당을 이끌어가는 지도부입니다. 최고위원 후보자가 



당원들과 국민앞에서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전당대회는 당의 지도부를 선출하는 정당의 최대 행사입니다. 저희들은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원, 국민들과 소통하고, 공론화하는 기회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비상대책위원회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최고위원 후보들이 

주제별, 현안별로 다양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토론의 장을 마련해주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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